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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

속 작전을 본격화하면서 이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부는 7일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새로

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명

은 패트리어트 2.0(Patriot 2.0)이다. 앞서 지

난 5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패트리어트

작전(Operation Patriot)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 동안 주 전역에서 단속을 벌여 약 1,500명

을 체포했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특히 히스패닉 이

민자들의 경우 식구 중 한 명이 갑자기 ICE

체포되어 사라지고 행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

다. 연방정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들을 대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

제로 절반 정도는 범죄경력이 없는 이민자들

도 체포되고 있다. 

ICE, 보스톤서 대대적 2차
이민 단속…이민사회 공포

▶▶10면으로 계속

압승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보

스톤 유권자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9일 치러진 보스톤 시장 예

비선거에서 조시 크래프트 후보를 크게 따돌

리며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 

AP통신은 개표 시작 불과 18분 만에 우 시

장의 승리를 선언했다. 100%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우 시장은 전체 72%를 득표했다. 2

위 득표자인 크래프트(23%)와는 무려 49포인

트 차다. 예비선거 사상 두번째 득표차인 역

대급 압승이다. 또 다른 후보자였던 도밍고스

다로사와 로버트 카푸치는 미미한 득표에 그

치며 예선에서 탈락했다. 보스톤의 선거제도

에 따라 상위 득표자 두 명이 11월 본선에 진

출해 최종적으로 맞붙는 ▶▶10면으로 계속

예비선거서 압도적 승리… 미셸우 72%, 크래프트 23% 엄청난 차 
보스톤의 언론들, 크래프트 막대한 선거비용 쓰고 오히려 지지율 잃어 
반 이민 정책에 맞서는 여전사의 돈으로 유권자 못산다는 메시지 효과적 

<전체 기사 읽기>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9월 9일 치러진 보스톤 시장 예비선거에서 72%를 득표하는 압승을 거뒀다. 지금까지 현임 시장이 예비선거에서 리드한 경우 모두 본선에서 더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 전역에 추방 기계화 체제 구축…단속중 
늘 경계하고 현재가 단속 상황임을 인지, 권리도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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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콘

서트 <자유의 울림 Resonance of

Freedom>이 오는 10월 3일 뉴잉글

랜드 음악원의 조던 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미동부 최초의 한인

교회인 뉴욕한인교회(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633

W. 115th St. New York, NY) 내에

설립되는 <뉴욕독립기념관>의 9월

23일 개관을 기념해 기획됐다.  보스

턴 한미예술협회와 주보스턴 총영

사관의 후원으로 먼저 보스톤에서

무대에 올린 뒤, 이틀 후 뉴욕에서

같은 공연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김동민 지휘자와 40명

의 단원으로 구성된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NYCP)가 먼저 베토벤

의 코리올란 서곡을 연주하고, 피아

니스트 백혜선씨가 베토벤의 피아

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한다. 2

부에서는 작곡가 김택수씨의 칸타

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 A

Cantata for Memory, Community,

and Hope>이 세계 초연된다. 

LA 타임즈로부터 “놀라운 비르

투오조이자 센시티브하고 생각이

있는 음악가”, 뉴욕 타임즈로부터

“그 만의 커다란 캐릭터를 가진 음

악가”로 평가받은 피아니스트 백

혜선 씨는 1990년대에 퀸 엘리자베

스, 리즈, 윌리엄 카펠, 차이코프스

키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 입상을 통

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

서 서울대 음대 교수로 10년 동안 재

직한 후 다시 도미하여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거쳐 현재는 모교인 뉴잉

글랜드 음악원 피아노과의 공동 학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과 연주

를 병행하며 부산음악제 음악 감독,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상주 아티스

트(Artist-in-Residence), 한국 광복

80주년 행사의 홍보대사를 맡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2019년

에는 한국 음악가에게 주어지는 최

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에세이집 <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

을 출간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작곡과 교수

인 김택수 씨는 일상의 평범한 일이

나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휴먼 스

토리 같은 소재를 세련된 방식으로

끌어 올려, 명쾌하고도 위트 있고 뉘

앙스가 살아있는 음악 작품으로 만

들어 왔다. 그의 작품은 뉴욕 필하모

니, LA 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샌

프란시스코 오페라, 미네소타 오케

스트라, 샌디에이고 심포니, 오리건

심포니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심

포니, 오클랜드 심포니, 뉴월드 심포

니, 한국의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기 필

하모닉 등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됐다. 그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국

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 작곡

가(Composer-in-Residence)로 활

동했으며, 2021년에는 부산 필하모

닉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했다. 프롬

음악재단, 치비텔라 라니에리 재단,

코플랜드 하우스 등으로부터 수상

했다.

세계 초연되는 칸타타 <들풀>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테너, 바

리톤 솔로이스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서곡을 포함해 총 14개

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는

시편 126편, 예배 전례(Miserere,

Lux Perpetua), 임종순 목사의 연설

문, 미국 독립 선언문, 변영로 시인

의 <논개>, 신사임당의 <유대관령망

친정: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

보다>, 미국 시인 엠마 라자루스의

<The New

<전체 기사 읽기>

한인 음악 대가들 한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3면으로 계속

10월 3일 금요일 뉴잉글랜드음악원 조던홀, 보스톤서 세계 초연

뉴욕 클래시컬플레이어즈(NY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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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ssus>, 미국 흑인 문학계의 거

장인 랭스턴 휴스의 <I, too>, 독립

만세운동을 묘사한 장철우 목사의

<아우내장터>, 뉴욕한인교회의

<1980년 시국선언문> 등이 사용되

었으며, 마지막 악장은 <아리랑 연

가 Arirang the Love Sonata>로 마

무리된다.

출연 성악가는 퀸 엘리자베스 콩

쿠르 우승자이며 현재 한국예술종

합학교 교수인 소프라노 홍혜란씨,

독일 도르트문트 오페라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했으며 오는 1월에 메트

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 예정인 메

조 소프라노 김효나씨, 2020년에 메

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으로 데

뷔했고 독일과 미국, 한국에서 활발

하게 활동 중인 테너 최원휘씨, 린데

만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출신으로

2017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

뷔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바리톤 최기돈씨이다. 

지휘를 맡은 김동민 씨는 젊은 실

력파 음악인으로 구성된 실내악단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의 설립

자이자 음악 감독이다.  2010년 창단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250회 이상

연주했고, 아시아와 남미에서 세 번

의 투어를 이끌었으며, 소프라노 조

수미 씨의 미국 투어 공연을 함께 했

다. 케네디센터에서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서울 예술

의 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모

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무

대에 올렸다. 텍사스의 라운트 탑

뮤직 페스티벌에 2년 연속 초청되어

텍사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

끌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미

네소타 오케스트라, 볼티모어 심포

니,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잭슨빌

심포니, 샌안토니오 심포니, 버지니

아 심포니 등을 지휘했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뛰어

난 기량의 한인 음악가들이 한 자리

에 모이는, 보스턴에서 보기 드문 무

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순수함과

열정이 살아 있는 뉴욕 클래시컬 플

레이어즈와 김동민 지휘자, 대가의

원숙함과 인간미가 넘치는 백혜선

교수의 피아노 협연, 독립 운동과 광

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미국

의 역사를 엮어 새로운 희망을 제시

하는 김택수 교수의 신작 칸타타 <

들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 활약하는 정상급의 한인 성악가

들의 솔로와 앙상블은 청중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

스턴 총영사관의 후원 덕분에 입장

료가 없는 공연이니 많은 분들이 사

전 등록을 통해 티켓을 예약하고 오

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

했다.    

<공연 정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Resonance of Freedom: In

Commemoration of the 80th An-

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장소: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 홀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5년 10월 3일(금) 오후

7:30

입장료:  무료 (사전등록 필수)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인턴 장학기금 마련 <코미디 나잇>
9월 25일 서머빌서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KACL)

가 시민참여 인턴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오는 9월 25일 목요일 오후 서머

빌 아츠 앳 디 아머리에서 ‘코미디

나잇(Comedy Night)’을 개최한다

.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은 $20달러 할

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유명 코미디언 헨리

조(Henry Cho)와 헬렌 홍(Helen

Hong)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

다. 사회는 방송인 미카일라 수니 캠

벨(Mikayla Soo-ni Campbell)이 맡

으며, 보스톤 레드삭스 공식 DJ 머니

맵(@moneymav)도 참여한다. 행사

장 문은 오후 6시에 열리며, 공연은

오후 7시에 시작된다.

무엇보다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에

게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티켓 예

매 시 보스톤코리아 독자를 위한 20

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

에 참여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

를 즐기며 동시에 한인 차세대 장학

사업에 힘을 보태는 의미있는 시간

을 보낼 수 있다. 

행사는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

관, 매스컬처럴카운슬(Mass Cul-

tural Council), 코리안 아메리칸 카

운슬(Korean Americans Boston

Chapter) 등 다양한 단체와 기업이

후원한다.

티켓은 QR코드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시 할인 코드(Host25)

를 넣어야 한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

는 만큼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일시: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6

시부터 입장)

행사장: Arts at the Armory, (191

Highland Ave. Somerville, MA)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2면에 이어서

보스톤코리아 독자, 티켓 구매 시 20달러 특별 할인
헨리 조와 헬렌 홍 무대에 올라 공연, 미카일라 수니 캠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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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한미노인회, 사랑방모임 9월부터 월 2회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

미노인회(회장 한순용)는 무더운 여름인 7월

과 8월 동안 매월 두 차례 갖던 사랑방 모임을

월 1회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즐거운

피크닉을, 8월에는 정기 모임을 가졌다. 

7월 16일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연례 야유회

를 샐리스베리 비치(Salisbury Beach Pavil-

ion)에서 개최해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 음식과

게임을 즐겼다.

8월 20일 정기 모임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다

시 모여 반가운 만남을 나눴다. 이날 모임은 매

사추세츠 한인회와 한문수 민주평통 회장의 후

원으로 마련된 ‘랍스터 파티’로, 예전 여름

마다 찾던 캐비지 섬의 랍스터를 훨씬 저렴하

게 풍성히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장영수 한인회장과 박혜원 수석부회장

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들의 랍스터 깨기를 도

우며 식사를 보조해 따뜻한 감동을 더했다. 이

어 8월 21일에는 한인 시민협회의 초청으로 보

스톤 항구 선셋 크루즈에도 참가했다. 

한편 노인회는 여름 동안 한국전쟁 기념일(6

월 25일)과 광복절(8월 15일)을 맞아 지역사회

의 다양한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바쁜 시간

을 보냈다.

6월 2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가 주최한 한국전 참전용사 ‘국기 달

기’ 행사가 Woburn Cemetery에서 열렸다.

이어 7월 25일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다.

오후 3시에는 뉴햄프셔 주립 참전용사 묘지에

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은 행사가, 오후 5시에

는 로웰에서 보스톤 한인 시민협회가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3일에는 보스톤 시

청 앞에서 주보스톤총영사관 주관 국기 게양

식이 열렸다. 성조기와 함께 게양된 태극기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

신한 분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

어 8월 16일에는 총영사관(뉴튼 소재)에서 광

복절 기념식이 이어졌다.

9월부터 월 2차례 사랑방 모임을 갖는 노인

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에 동

참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모임으로 꾸준

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순용 회장은 “모든 한

인 시니어들을 사랑방에 초대한다.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고 풍성한 노년을 누

리시기 바란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 문

의는 회장 및 이사장에게 하면 된다. 

한미노인회 회장: 한순용(978-835-9168)

한미노인회 이사장: 민신자(781-439-8693) 

<전체 기사 읽기>

여름인 7,8월 동안 피크닉과 정기모임 등 월 1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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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세종대학교, 제1회 총장배 전미주 태권도대회
보스턴서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오는 10

월 11일 토요일 댄버스(Danvers,

MA)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종대

학교 총장배 전미주 태권도대회’

를 개최한다.

제 1회 세종대 총장배 전미주 대회

는 세종대가 주최하고, 세종대 산업

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와 태권도전

공 미주동문회가 주관한다. 태권도

를 통한 한·미 문화교류 활성화, 글

로벌 청소년 인성교육 기여, 그리고

세종대학교 국제 위상 제고를 목적

으로 기획됐다.

엄종화 총장은 “이번 대회는 태

권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미 문

화교류를 촉진하는 소중한 행사”

라며 “태권도가 전 세계 청소년들

의 건강과 인성 교육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홍순우 세종대학교 산업대

학원 스포츠산업학과 태권도전공

미주동문회 회장은 “모교의 이름

을 걸고 전미주 차원의 대회를 개최

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한 모교 기여와 동문 화

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회에는 미국 전역의 청소년 및

성인 태권도 수련생과 지도자, 동문

들이 참가해 품새와 격파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또한 ▲태

권도 시범 공연 ▲K-Culture 교류

프로그램 ▲세종대 홍보 부스 등 풍

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홍순우 미주

동문회장(hong03079@gmail.com)에

게 할 수 있다. 

행사 개요 

일시: 10월11일2025년 11:30분 개

회

장소: Danvers Indoor Sports

<전체 기사 읽기>

마켓 바스켓, 현 CEO 전격 해임…
고객들 "가격 오르나"불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전역에 90개

매장을 운영하는 마켓 바스켓의

이사회가 현임 CEO를 해고하면

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

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10일 보도

했다. 

이 신문은 수십 년간 ‘저렴한

가격, 안정된 일터’로 한인 포함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체

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려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9월 10일 회사 이사회는 오랜 기

간 CEO로 재직해 온 아서 T. 디물

라스(70)를 전격 해임했다. 디물

라스는 창업주의 손자로, 회사 지

분 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

지 대다수 지분은 누이들인 세 자

매가 갖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5

월부터 디물라스가 내부 파업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며

그를 유급 휴직 처리한 바 있다.

마켓 바스켓은 2014년에도 디물

라스 해임 사태로 대규모 직원 파

업과 소비자 보이콧을 겪은 뒤, 그

가 복귀하면서 갈등을 일단락 지

은 전례가 있다. 이번 해임으로 당

시처럼 매장 직원들의 저항이나

고객 보이콧이 재현될지 주목된

다.

서머빌 지점에서 장을 보던 고

객 도나 레인스는 “앞으로 마켓

바스켓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 걱정된다”며 “무슨 일

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오드리

피셔는 “만약 자매들이 회사를

팔 아 버 리 면 , 결 국  샤 우 스

(Shaw’s)나 스탑앤샵(Stop &

Shop)처럼 비싼 체인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을 드러냈

다.

마켓 바스켓은 지금까지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지 않고, 직원들

을 장기 고용하며, 경쟁사보다 낮

은 가격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러

한 전통을 유지해 온 디물라스의

경영 철학이 퇴진 이후에도 이어

질지 미지수다.

서머빌에서 마켓을 이용한 로

셸 레인은 “이사회가 내부 승진

과 같은 문화나 직원 친화적 운영

을 고려하는지 모르겠다”며

“2014년처럼 필요하다면 불매운

동에 다시 동참할 것”이라고 말

했다. 반면, 수십 년째 단골이라는

마르시 팸필은 “이건 부유한 가

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일 뿐”이

라며 “누가 CEO든 나는 계속 마

켓 바스켓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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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택 개발 환경심사 30일로 단축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택 개

발 사업에 대한 환경심사 기간을 기

존 1년 이상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를 “게임 체

인저”라며 주택 공급 확대의 전환

점으로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9일 메드포드에서

진행 중인 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새

로운 매사추세츠 환경정책법

(MEPA, Massachusetts Environ-

mental Policy Act) 개정 초안을 발

표했다. 이 초안은 오는 10월 31일까

지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사업에 대해 복잡한 환경영향

보고서(EIR, Environmental Im-

pact Report)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

한 환경통지서(ENF, Environmen-

tal Notification Form) 제출만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IR 심사는 9개월에서 1

년 이상 소요되며 최대 100만 달러

비용이 들 수 있지만, ENF 심사는

30일에서 60일 안에 완료되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힐리 주지사는 “정부가 기업 속

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며 “심

사 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줄여 매사

추세츠 전역의 주택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축 심사 대상 조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약 7가지 조

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체 개발

의 67%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단위 면적당 일정 주택 밀도를 충족

해야 한다. 또한 신규 개발은 홍수위

험지대 밖에 위치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족하고 교통 증가를

제한하며, 물·하수·전력 공급 능

력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이번 규정은 기후로드맵법

(2021년)에 따른 환경정의(EJ) 지역

인근 개발의 정체를 일정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간소한 환경통지서

(ENF) 제출로 주택 개발을 늘리도

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의(EJ) 지역은 저소득층,

소수인종 등 환경 피해에 취약한 지

역 사회를 의미한다. EJ 지역 주민들

이 새로운 개발로부터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반경 1마일(대기질 문제

의 경우 5마일) 내에서 추진되는 대

규모 주택 사업은 반드시 EIR 심사

를 거쳐야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다세대 주

택 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져 무산되

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

생했다는 것을 고려해 EJ 인근이라

도 ENF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지역 개발단체 반응

힐리 주지사와 레베카 테퍼 환경

부 장관은 이번 규정이 “필요한 주

택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

면서도 높은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존단체

(TOR)와 보전법재단(CL Founda-

tion) 등도 성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영리 주택개발단체 TND의 라

파엘 마레스 대표는 “이번 개정안

은 환경 규제의 본질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

”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난 해소 전망

매사추세츠는 오랜 기간 주택 가

격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포더블

홈즈 법’에 따라 향후 5년간 6만 5

천 가구 이상을 공급·보존·개선

하고, 10년 내 주택 공급을 22만 2천

가구(전체 7% 증가) 늘린다는 목표

를 세웠다.

올해 들어 단독주택 판매는 지난

해보다 3.6% 늘었지만, 중간 판매가

격은 64만 달러로 3.4% 상승해 여전

히 구매 여력 문제는 심각하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리본을

더 많이 자를 수 있는 길, 즉 더 많은

새 주택 완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고 강조했다.

<전체 기사 읽기>

터프츠대, 내년부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에 등록금 전액 면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드포드에 위치한 터프

츠(Tufts)대학교가 내년 가을부

터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 출

신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

제한다고 9일 발표했다.

대학은 이를 ‘터프츠 등록금

협약(Tufts Tuition Pact)’이라

고 명명하고, 중산층 가정의 부담

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등록금은 전액 보조금으로 충당

되지만 주거·식비·교재 등 부

대 비용에는 대출이 포함될 수 있

다. 그러나 등록금 외 비용만도 수

만달러에 달하게 된다. 다만 연 소

득 6만 달러 이하 가정은 대출이

없는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게 된

다. 이번 보장은 국내 학생에게만

해당된다.

수닐 쿠마르 텁스대 총장은 “

고등교육 비용은 전국 가정의 가

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라며

“15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 등

록금을 전액 부담함으로써 그 부

담을 덜고, 모든 학생의 필요를 충

족하겠다는 터프츠의 의지를 분

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터프츠의 연간 총비용은 8

만3천~9만3천 달러에 달하지만,

평균적으로 재정보조를 받는 학

생은 절반 이하를 실제로 지불하

고 있다. 올해 터프츠는 학부 재정

보조에 1억4천3백만 달러를 배정

했으며, 학부생의 약 44%가 필요

기반(Need base) 지원을 받고 있

다. 학생들의 평균 보조금은 5만5

천 달러 수준이고, 평균 학자금대

출은 1만5천 달러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MIT를

비롯해 연 20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하는

대학들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매사추세츠 주립대 시스템도 연 7

만5천 달러 미만 가정에는 등록금

과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터프츠는 연방 연구비 삭

감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 속

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만큼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

정부는 국립보건원(NIH) 예산의

40% 삭감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는 터프츠 내 200여 개 연구 프로

젝트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제

로 올해 신임 연구자 4명의 채용

제안이 발급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프츠 재

정보조 부학장 미건 하디 스미스

는 “우리의 재정적 약속을 충분

히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힐리 주지사, 주택 건설 가속화 위한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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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대부분 지역 심각한 가뭄 단계 선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에너지환경부

(EEA)는 서부, 커네티컷강 계곡, 주

중앙부, 북동부 지역과 낸터컷 카운

티의 가뭄 상황이 2단계(Leevel2)인

심각한 가뭄(Significant Drought)으

로 악화됐다고 5일 발표했다. 남동부

지역은 1단계인 경미한 가뭄(Mild

Drought)으로 격상됐으며, 케이프

코드 지역도 여전히 심각한가뭄 상

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선포는 지난 3개월간 강수량

이 평년보다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

다. 매사추세츠 대부분 지역은 정상

강수량의 40-80% 수준의 비만 내렸

으며, 8월 들어 가뭄이 심해 1-2인치

이상 강수 부족이 기록됐다. 이로 인

해 강줄기가 말라 하천 바닥이 드러

나거나 호수·연못 수위가 낮아지

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레베카 테퍼 환경부 장관은 “더

운 여름은 우리 공원, 숲, 지역사회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며 “모두가

물 절약에 협조하고, 야외 활동 시 산

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가뭄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

친다. 물고기의 바다 이동이 방해받

고, 하천과 습지의 서식지가 위협받

고 있다. 지하수 수위도 빠르게 낮아

지고 있어 향후 식수 공급에도 부담

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정부는 각 가뭄 단계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

고 있다. 

1단계(가벼운 가뭄) –물 사용을

최소화.  주 1회만 오전 9시 이전, 오

후 5시 이후 제한적으로 야외 물 주

기를 할 수 있다. 화장실·수도꼭지

누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단계 (심각한 가뭄) –물 사용 최

소화. 손으로 잡는 호스나 물뿌리개

만 허용되며, 물 주기는 오후 5시 이

후~오전 9시 이전으로 제한된다. 물

사용의 60%를 차지하는 실내 물 사

용을 줄이기 및 누수 점검. 차량 세차

나 마당 청소 등 불필요한 물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환경 당국은 각 지역

보건국, 수도공급업체와 함께 물 절

약 캠페인과 기술 지원을 이어갈 계

획이다. 또 주민들은 주정부의 온라

인 플랫폼 ‘Massachusetts Water

Impact Reporter’를 통해 건조 현

상을 직접 보고하거나 사진을 제출

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홀든지역 토네이도 발생
…서부 지역 곳곳 강풍 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매사추세츠 우스터 서북

쪽에 위치한 홀든(Holden, MA)

에서 토네이도가 6일 오후 발생했

다고 미 기상청이 밝혔다. 

미 기상청 기상관 앤대 내시는

토네이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은 아니지만 오후 4시 4분께 레이

더 기록이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

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밝혔다. 공

식 확인은 7일에야 내려질 전망이

다. 

한편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

출했다. 에밀리 맥민 기상관에 따

르면 노스햄튼, 홀리요크, 벨처타

운, 우스터, 그리고 웨스트필드에

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

됐다. 그램비에서는 시간당 64마일

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됐다. 

스토우에서는 나무와 전선이 다

수 쓰러졌고, 벨처타운에서도 나

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홀리요크에서는 도로가 다수 폐

쇄되고 지하도로가 침수되기도 했

다. 경찰은 차량 위로 대형 나무가

쓰러진 사진을 포함해 여러 피해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 물 절약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공항서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하고
부치는 짐에 넣으면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미국 주요 공항을 오가는 여행객

들은 최근 더욱 엄격해진 보안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교통안전청(TSA)은

지난여름부터 리튬 및 리튬이온 배터

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

서 여행객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리튬 기반

배터리를 장착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

드시 기내 휴대 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보조배터

리 등은 물론, 여행객들이 간과하기

쉬운 일부 전자기기도 이 규정의 적용

을 받는다. 이를 부치는 짐인 위탁 수

하물(체크인 짐)에 넣어서는 안된다. 

TSA 관계자들은 “탑승 전 반드시

배터리 장착 기기를 휴대 짐에 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검

색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추가 점검으

로 인해 탑승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연방항공청

(FAA)의 예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미 의회는 최근 ‘임시 지출 법안

(stopgap measure)’을 통과시켜

FAA의 운영 중단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봉합책일 뿐, 장기적 제도 개선 없이

는 항공 보안과 운영 안정성이 계속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TSA 배터리 관련 새로운 보안 규정 적용…
여행객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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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단풍과 함께 찾아온 보스턴의 새로운 맛집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보

스턴의 거리 곳곳에서 새로운 미

식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시즌

보스턴을 찾은 새로운 식당들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각자만

의 철학과 창의적인 접근으로 도

시의 다이닝 문화를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갓 구운 베이글의 따뜻한 향기부

터, 숙련된 바텐더의 손끝에서 탄

생하는 예술 같은 칵테일까지, 이

곳들은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공간들이다. 

유명 셰프가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적인 메뉴와, 독창적인 컨셉

으로 무장한 바들이 보스턴의 가

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맛에 현대적 감각을 더

한 이런 공간들은 미식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약속한다. 단풍이 물드는 이 계절,

보스턴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맛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쉽라이트스 도터(Shipwright’s

Daughter)

2024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

북동부 최고의 셰프’ 수상자인

데이비드 스탠드리지(David

Standridge) 셰프의 새로운 레스

토랑이 오픈했다. 코네티컷주 미

스틱의 유명한 도개교 바로 옆, 이

스트 메인 스트리트 4번지에 미스

틱 피시 캠프(Mystic Fish Camp)

를 연다. 코네티컷에 위치한 데이

비드 셰프의 해산물 레스토랑 쉽

라이트스 도터(Shipwright’s

Daughter)의 명성을 이어 좀 더 캐

주얼한 해산물 요리를 선보이고자

한다. 

미스틱 피시 캠프는 뉴잉글랜드

해안가의 매력과 여름 캠프의 향

수를 한곳에서 느낄 수 있으며 전

통적인 피시 쉑 (Fish Shack)을 현

대적으로 재해석한 캐주얼 레스토

랑이며 현지에서 잡은 신선한 해

산물을 데이비드 스탠드리지 셰프

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

여 계절에 따라 메뉴도 바뀐다. 대

표적으로는 로컬 생선튀김이 들어

간 다양한 버거들이 대표적이며

싱싱한 해산물과 랍스터롤, 훈제

생선 튀김 등도 맛볼 수 있다. 

미스틱 피시 캠프 웹사이트:

https://www.mysticfishcamp.co

m/

쉽라이트스 도터 웹사이트:

https://www.shipwrightsdaugh-

ter.com/

르 카페 & 베이커리 (Le Cafe &

Bakery)

차이나타운에 숨겨진 유니크한

베이글 집이 오픈했다. Le Cafe &

Bakery는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컬러들과 데코레이션으로 소셜미

디어에서 바이럴 되고 있는 카페

겸 베이커리점이다.

소고기&치즈, 베이컨, 훈제연

어 등 식사대용인 베이글도 있지

만 이 카페엔 보기에도 먹음직스

러운 디저트 베이글이 히트다. 스

트로베리 크림치즈 베이글, 타로

모찌 베이글가 대표로 자리잡고

있고 날마다 다른 종류의 베이글

을 선보인다. 분홍색 보라색 등 먹

음직스러운 색들과 과일로 눈과

입이 두배로 즐겁다.

주소: 66 Kneeland St, Boston,

MA 02111

인스타그램: https://www.in-

stagram.com/le_cafebakery/

달링 (Darling)

케임브릿지 센트럴 스퀘어 한가

운데에 새로생긴 중국풍 칵테일

바다.”킬링 유얼 달링”에서 영

감받아 식당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의미 그대로 매일 메뉴를 바꾸며

끊임없이 새로움운 경험을 선사한

다. 색다른 칵테일 바와 달링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딤섬 기반의

작은 메뉴들과 달링만의 인테리는

세련되면서도 따듯한 느낌을 자아

낸다. 좋은 위치와 실험적인 칵테

일과 다채로운 플레이팅으로 오픈

직후부터 젊은 미식가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오픈직후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메뉴 역시 특별하다. 특히 몇몇

음식에는 한국적 요소가 가미되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한국 엄마식

정통 불맛 치즈케익(Sweet for-

giveness cheesecake)과 고추장

소스로 만든 치킨 (Bang bang

gai), 김치 버터가 들어간 블랙 타

이거 새우요리가 있다. 달링은 이

런 창의적인 메뉴들과 함께 매일

새롭게 바뀌는 칵테일을 선보이며

방문할 때마다 색다른 조합을 즐

길 수 있도록 한다. 덕분에 이곳은

단순히 한 끼 식사 장소를 넘어, 매

번 새로운 영감을 맛볼 수 있는 케

임브리지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주소: 464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웹사이트: https://www.dar-

lingcambridge.com/

<전체 기사 읽기>

달링 (Darling). <킬링 유얼 달링>에서 영감받아 식당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의미 그대로 매일 메뉴를 바꾸며 끊임없이 새로움운 경험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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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셸 우 시장은 9일밤 로슬린데일

아담스 파크에서 “보스톤의 유권자

들은 결코 시장 직은 돈으로 살 수 없

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하고 “

이번 선거(승리)는 매일매일 선거활

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지난 5개월 동

안 우리는 500여 행사를 열고, 8만여

가구의 문을 두드렸으며, 20만 건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표차로 승리를 쟁취했다

”고 강조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표차가 뚜렷한

탓인지 투표율은 낮았다. 시 선거관

리국에 따르면 투표율은 유권자의

15%에 불과했다. 우시장은 지금까지

의 여론조사에서 계속 압도적인 지

지도 차이를 보였으며 지난 주 여론

조사에서는 무려 50포인트를 앞섰다

. 

크래프트 후보는 9일 투표 후 연설

에서 11월 본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더욱 큰 목소리로 더 강력하게 선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쉬운 길이 아

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현재 보

스톤에 거주하는 많은 가정들의 삶

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섰

다.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유일

하게 중요한 여론조사는 바로 11월의

본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선거는 돈 문제가 핵심 쟁점

이 됐다. 올해 시장 선거는 비용은 사

상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선

활동가이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래프트의 셋째 아

들인 크래프트는 8월까지6백80만 달

러를 모금, 5백 60만달러를 사용했다

. 이중 5백50만달러는 조시 크래프트

자신에게서 나온 돈이다. 이에 반해

우시장은 총 1백 80만달러의 선거 자

금을 모금했다. 

크래프트 후보가 억만장자 출신이

다 보니 이번 선거는 자연스레 크래

프트 후보의 모금액수와 돈의 출처

에 관심이 모아졌다. 우시장은 크래

프트 후보가 자신의 세금보고를 공

개하지 않고 수입 개요만 내놓았다

며 공격했다. 

두 후보는 화이트 스타디움의 재

건축을 두고도 충돌했다. 크래프트

는 재건축의 비용이 계속 치솟고 있

다는 점을 비난하고 오히려 지역 주

민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건축비용이 예산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은 인정했지만 과다하

게 치솟지는 않았다고 방어했다. 또

한 자전거 도로도 뜨거운 논쟁거리

였다. 크래프트 후보는 보스톤 시가

확고한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진정한 승부는 지난 3월 이

미 결정됐다. 미 공화당 하원이 미셸

우 시장을 미 의회로 불러 ‘피난처

도시’ 정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

했다. 미셸 우 시장은 이 기회를 이용

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보스톤이 미국

에서 가장 강력 범죄율이 낮은 도시

임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우 시장을 미 전국적인 스

타로 데뷔시킨 셈이 됐다. 우시장은

주어진 기회를 충실히 이용해 이민

자 탄압에 맞선 보스톤 지킴이로 우

뚝 섰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선거 운동

이 있을까.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다

되려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조시 크래프트와

미셸 우 시장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

았다.  오랫동안 자선활동으로 쌓아

온 인맥과 든든한 선거자금을 갖춘

크래프트 후보는 강력한 도전자로

보였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5백60만 달러의 광고 등)을 했다.

그럼에도 그의 메시지는 보스톤 유

권자들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

했다. 

보스톤글로브의 분석에 따르면 조

시 크래프트는 유권자당 $260달러의

비용을 들였고, 미셸 우 후보는 유권

자당 $17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지금

껏 매사추세츠의 대부분의 선거는

선거 자금력에서 승부가 갈려왔다.

그러나 지금을 트럼프 행정부, 공화

당 중심의 입법부와 이민 정책을 두

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특수한 상황

이다. 삶을 통째로 건 승부 앞에서 돈

이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

다. 표심을 읽지 못한 크래프트 후보

의 지지율은 올해 초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보스톤 언론은 본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껏 보스톤 역

사상 재임 시장이 예비선거에서 앞

섰을 때 모두 시장의 승리였다. 심지

어 2등 후보가 표차를 줄인 경우도 드

물었다. 2009년 마이클 플래허티 후

보가 토마스 메니노 후보와의 격차

를 26.6%에서15% 차로 10%가 넘게

줄였던 것이 최대였다. 2017년 티토

잭슨 후보가 마티 월시 시장과의 격

차를 예비선거 33.4%에서 31.4%로

2% 줄였었다. 

보스톤 선거 전문가들은 결국 조

시 크래프트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메

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본선은 11월 4일에 개최되며 유권

자 등록 마감은 10월 25일이다.  

editor@bostonkorea.com

이민단속 감시 단체 LUCE의 자

원봉사자 질리언 필립스는 “보스

톤에서 매사추세츠 서부까지 이른

아침 시간대에 대규모 단속 활동이

목격되고 있다”며 “100% 새로운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단속에 앞

서 지난 4일 보스톤 시와 미셸 우 시

장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

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

시장이 추진한 피난처 정책은 범죄

자를 은닉하며, 법을 준수하는 미

국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이익

을 우선시한다”며 “ICE는 성범

죄자, 마약상, 갱단 등 위험 인물들

을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보스톤 경찰이 ICE의

민사 이민 구금 요청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트러스트 법안

(Trust Act)’을 강조하며, 다만 형

사사건의 경우에는 연방기관과 협

력한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역시 단순 민사 이민 위반

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이미 내린 바 있다.

우 시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단속 조치는 우리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강

조했다.  또 “연방 법집행기관이

헌법과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며,

위반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활동이 언제 종료될

지 모른다는 것도 매사추세츠에는

큰 부담이다. 톰 호건 트럼프 행정

부 국경 차르는 8일 보스톤 25 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매사추세츠에서

의 이번 이민 단속 강화가 “영구

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

다.

호만은 “우리는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ies)에 자원을 더 투

입할 것이며,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부가 매사추

세츠 내 더 많은 경찰 부서들과 협

력해 이민 단속을 추진하려 노력하

고 있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주지사도 트럼프 행정

부의 강화된 불법이민 단속을 강하

게 비판하고 나섰다. 힐리 주지사

는 7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

이번 조치는 미친 짓(insane)이며

옳지 않다(wrong)”고 규정하면서

, 이는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정치적 쇼이자 협박 시도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또 “우리 주와 도시가

피난처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은 트

럼프 행정부가 꾸며낸 허구일 뿐”

이라며 “매사추세츠에서 고등학

생들이 배구 연습을 가는 길에 ICE

요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

고 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ICE의 단속작전은 ‘

추방 기계’라 불릴 정도로 체계적

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잉글랜드 전역에 구금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경찰 및 셰

리프들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진

보 판사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신

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송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ICE는 적극적인 단속인원 확충

에도 나섰다. 올 7월 연방 예산으로

세 배의 재정 지원을 확보해 전국

적으로 1만 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

중에 있으며, 보스톤 관할 사무소

에도 상당수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

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광고판과

몰 전광판에 “조국을 지켜라

(Defend the Homeland)”라는 구

호와 함께 최대 5만 달러의 채용 보

너스를 내걸고 대대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강력해진ICE의 이민단속은 이

민자 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

다. 한인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지

난 주말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엔지

엔솔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

300여명이 체포됐다. LA 등의 한

인타운에서는 이민단속으로 히스

패닉 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문을 닫는 한인 식당도 상당수다. 

이민단속 감시 단체 LUCE는 “

이민자들은 현재가 집중 이민단속

기간임을 늘 숙지하고 경계해야 하

며 반드시 이민자의 권리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CE 체포 대비 2-3개 전화번호는

외워둬야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이

민 단속을 대비해 반드시 비상연락

이 가능한 가족들 전화번호 2-3개

는 외워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최근엔 식구 전

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

다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서 스마

트폰은 압수된다. 그러나 구치소

전화를 이용한 콜렉트콜(수신자

비용부담)은 허용되므로 최대한

빨리 가족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접

견해야 한다. 

갑자기 식구가 행방불명된 경우

라면 가족들은 스팸 같은 전화라

할지라도 받아야 한다. ICE는 체포

즉시 매일 출발하는 항공기(매사

추세츠는 한스컴 비행장)를 통해

가능한 먼 곳으로 이송하므로 전화

번호가 타주 전화일 경우가 대부분

이다. 체포되는 경우 쇠사슬과 수

갑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니 결코

이 같은 행위에 위축되거나 반항하

지 말아야 한다. 

성기주 변호사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 체포 후 보석

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방재판

에 처해지는 경우 현재 약 3-4년이

걸리게 되므로 이후에는 합법적으

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도 발급

된다. 

불법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고용

한 업소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적발시 ICE의 판단에 따라 최대 1

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editor@bostonkorea.com

압승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
▶▶1면에 이어서

ICE, 보스톤서 대대적 2차 이민 단속…이민사회 공포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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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10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의 지지자로 유명한 우익 활동

가의 피살을 계기로 미국 내 정치테

러의 공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정치폭

력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점점 잦아

지고 있고, 이에 '폭력적 포퓰리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마저 나온

다.

이날 미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강

연 중 총격을 받아 암살된 찰리 커크

(31)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운 인

물로,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의 창립자이자 대표다.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

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

폭력의 또다른 예라며, 이는 이제 미

국 사회의 특징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1년여간만 해도 미국 내

정치 폭력은 테러 사건은 끊이지 않

았다.

지난 6월 미네소타 주의회의 민주

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

과 그 남편이 새벽 자택에 침입한 범

인의 총격을 받고 숨겼고, 인근 도시

에 거주하는 같은 당 다른 의원 부부

역시 같은 남성의 총격으로 크게 다

쳤다.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호트먼

의원은 낙태권 보호와 마리화나 합

법화 등의 입법에 앞장섰던 인물이

다.

총격범의 차량에선 정치인 약 70명

의 이름이 정친 노트가 발견됐다.

지난 4월엔 미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 한명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

아 주지사 관저에 방화 사건이 발생

했다.

범인은 유대인인 샤피로 주지사의

가자전쟁에 대한 입장이 팔레스타인

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5월엔 워싱턴DC 시내에서 주

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

을 받아 숨졌다. 과거 반전 단체와 극

좌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총

격범은 당국에 가자지구와 팔레스타

인을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두차

례나 암살 고비를 넘겼다.

그는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

에서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

를 다쳤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

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범

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국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행

사를 찾아보는 등 공격을 계획한 것

으로 추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도 트럼프 대통

령이 골프를 치던 중 골프장에 매복

해있던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 지

지자였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

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미국 내 문

화전쟁 등과 맞물려 이념 충돌과 정

치적 극단주의가 점차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인들 역시 정치 폭력

에 점차 둔감해지는 양상이다.

2021년부터 미국인의 정치 폭력에

대한 성향을 조사하는 시카고 안보

·위협 프로젝트(CPST)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당 지지자의 약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제

거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

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25%는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 투입'에 지

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같은 질문의 응답률

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CPST를 이끄는 로버트 페이프 시

카고대 교수는 6월 뉴욕타임스

(NYT) 기고문에서 "미국 정치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페이프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

에서도 현 상황을 '폭력적인 포퓰리

즘의 시대'로 부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화약고가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

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정치

권 인사들을 겨냥한 공격과 위협이

급증하는 가운데 커크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정치적 폭력의 어두

운 뉴노멀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

고 있다"고 전했다.

nomad@yna.co.kr

이번엔 '트럼프 강성 지지자' 피살…미국서 정치테러 공포 확산

총격 당한 우익단체 창립자 찰리 커크의 지난 1월 연설 모습

민주 주의원 총격사망·주지사 자택 방화…트럼프도 두차례 피살 위기

잇단 정치폭력에 둔감해지는 미국인…"어두운 뉴노멀에 미국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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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연합)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노동

부는 8월 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

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돈다. 전월 대비

하락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2% 하

락한 것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받는 마진 변화를 측

정하는 거래(Trade) 서비스가 1.7% 하락한 게

큰 요인이었다. 또한 기계 및 차량 거래 서비스

의 도매 마진이 3.9% 감소한 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무역·운송·창고업을 제외한 최종수

요 서비스 지수와 운송·창고업 최종수요 서비

스 지수는 각각 0.3%와 0.9% 상승했다.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

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가격 하락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최종 수요 상품 가

격이 0.3% 상승했으며, 식품은 0.1% 올랐고, 에

너지는 0.4% 내렸다.

담배 제품(2.3%)을 비롯해 소고기, 닭고기,

인쇄회로 조립품·보드·모듈과 전력 가격은

상승했다.

유틸리티용 천연가스 가격(-1.8%)을 비롯

해 신선·건조 채소, 계란 가격은 하락했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

승률은 2.6%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3.3%)를 하

회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 전망치(0.3%)와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

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

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선행 지표로 받아

들여진다.

미 언론들은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하락이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기준금리 조정에 소극적이던 미 연

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17일 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

라는 전망이 힘을 받게 됐다.

생산자물가지수 하락뿐 아니라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

하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너

무 늦은 이'(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의미)는 당

장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1% 하락…금리인하 전망 힘받나

미국 휴스턴항의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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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 아플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건강보험 제도의 앞날에 '빨

간불'이 켜졌다.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

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

도 한 해에만 무려 44조 원이 넘는 천

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

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최고로

내도 감당 안 되는 지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

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

·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

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

보험 총지출은 29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1조8천억원

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6천

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

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

정했다.

즉,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

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다.

◇ 핵심 원인은 '고령화'…적게 내

고 많이 쓰는 구조의 심화

이처럼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

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마주

한 거대한 파도, '인구 고령화' 때문

이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도 전체 가입

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

에 달하는 48조9천억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

해진다는 점이다. 거대한 인구 집단

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

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

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해 미래를 예측했는데,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감안했음에도

구조적인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 근본적인 해법 모색 시급…미

래 세대에 부담 넘길 수 없어

이번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국가기관처럼 실제 수입과 지

출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상향

식' 모델을 적용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

다.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

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한목소

리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시

대적 흐름 앞에서 지출 구조를 효율

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

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금 대로 안주해 변화를 미룬다

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

은 경고한다.

shg@yna.co.kr

월급 8% 떼도 못 막는다…25년 뒤 건강보험 44조 '적자 쇼크'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건보 고갈' 우려에 복지부 "현재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 협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뒤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

고 "누적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계속 확대하도록 협의하겠다

"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 고

갈 우려에 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발표된 기획재

정 부 의  '제 3차  장 기 재 정 전 망

'(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보

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은 당

장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33년

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재정전

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

입·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계속

늘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천221억원으

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

는 연간 급여비 지출액 가운데 3.8개

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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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

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미국 현

지시간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

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

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

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

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

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

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을 백악관에서 20여분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

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

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

의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

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

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

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

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

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

인력의 미 입국 관련 새로운 비자 카

테고리 조성과 관련, "국무부와 외교

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

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

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애초 이날 LG

엔솔 측이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귀

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미국 측 사

정'을 이유로 지연됐다.

이 '미국 측 사정'은 애초 한국인을

구금시설에서 전세기가 대기 중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호송하는 과

정에서 수갑 등 신체적 속박을 하는

문제 등 행정 절차 때문으로 알려졌

지만, 외교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과의 이날 오

전 면담에서 어떤 사정인지가 정확

히 파악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 브리

핑에서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

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

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

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

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

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

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이 한국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

미국에 남아) 일하게 해주겠다고 한

건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인의) 재입국

시 기록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텐

데 기록에 남는다면 불이익 조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야 한

다"며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미

국 내에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는

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구금된 한

국인들이 각각의 비자 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

으며, 구금자들도 미 당국에 '불법체

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석방 지연이 한국 측에 통보

된 것은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서 였

으며, 당시 미측은 사유를 구체적으

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은 미 당국의 엄격한 호송 규정에도

우리가 강력히 요청한 대로 수갑 등

의 신체적 속박 없이 구금 시설에서

공항으로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애초 수갑 문제는 지연 사유가 아니

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갑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출국 지연

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11일 정오(한국시간 12

일 오전 1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

세기 편으로 귀국하는 것을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

(남성 307명, 여성 10명)으로 이 가운

데 1명이 '자진귀국'을 선택하지 않

고 잔류를 선택했다. 아울러 외국 국

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

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

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재입국시 불이

익이 없게 한다는 점과 관련, "현재

지닌 비자가 유효하다면 불이익이

없다는 건 확인이 됐다"며 ESTA(전

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

의 일종) 등 구체적 비자 사례에 대

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

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

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동안 미국

측이 사과나 유감 표시를 했는지를

묻자 "그런 건 없었다. 미국은 정당

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

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원

인에 대해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

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

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

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사태 문제 해결과 비자 제

도 개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이번 일이 한미 관

계에 큰 위기로 비화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

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

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비자 카

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

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

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

의하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룬 대

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

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

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

고 했다.

조 장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 일

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

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

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첨단기술, 제조업

과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 공

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

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

다.

조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

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

스 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

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측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데 열려있다

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인 316명 구금 7일만인 11일 귀국길…"美재입국 불이익없다"

317명 중 1명은 '자진귀국' 선택안해…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전세기 출발

외교부, 귀국 지연 원인에 "트럼프가 한국인 美에 계속 남으라 권했기 때문"

조현 "일단 귀국후 다시 美 오게하겠다"…트럼프, 애초 '신체속박없이 호송' 지시

백악관 "대미투자 비자제도가 뒷받침 못해…후속조치 적극 추진"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17일 새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도로가 폭우로 잠겨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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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해

고 당한 실직 가장의 재취업 이야

기를 박찬욱 감독 특유의 블랙코

미디와 미장센으로 풀어낸 작품

이다.

기대를 모았던 황금사자상 등

이 불발되며 아쉽게도 '무관'에 그

쳤지만 '해고'라는 보편적인 주제

에 기반한 '웃픈'(웃기고 슬픈) 상

황과 박 감독의 견고하고 세심한

연출, 배우들의 호연이 뒷받침되

며 평단을 사로잡았다.

내년 미국 아카데미영화상(오

스카상) 국제장편영화 부문에 한

국 대표로 출품한 '어쩔수가없다'

는 이제 미국 오스카상에 도전한

다.

◇ '해고된 가장'이란 보편성…

공감 자아내는 씁쓸한 유머

'어쩔수가없다'는 '해고된 가장'

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관객

들의 마음을 샀다.

이 영화는 해고된 실직 가장 만

수(이병헌 분)가 재취업을 위해 경

쟁자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이

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

레이크의 소설 '액스'(THE AX)

를 원작으로 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명분으로 회

사로부터 해고당하는 상황은 자

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등으

로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

진다는 점에서 '해고된 가장'이라

는 소재는 많은 사람과 접점을 이

루기 충분했다.

박찬욱 감독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계속 추진한

이유로 이야기가 가진 보편성을

꼽았다. 이번 영화는 박 감독이 제

작을 결심한 지 20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박 감독은 지난달 29일 베네치

아영화제에서 열린 '어쩔수가없

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

안정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며

"20년간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공감 가는 이야기'라

고 반응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박 감독은 보편적인 소재를 블

랙코미디로 풀어내면서 영화적

재미도 잡았다.

만수가 회사 선물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실직을 알게 되는 장면, 실

직에 따라 만수 가정이 넷플릭스

지출을 줄이겠다는 장면 등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실직이라

는 같은 처지를 겪는 사람들끼리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우스꽝스

러워 씁쓸함을 자아냈다.

배우들도 '웃픈' 상황을 호연으

로 뒷받침했다. 특히 이병헌은 만

수가 경쟁자에게 가질 동질감, 경

쟁자를 제거하려는 냉정함 등 여

러 심리가 교차하는 얼굴로 관객

들을 사로잡았다.

'어쩔수가없다'는 이처럼 한 장

면에서도 여러 감정이 들게 하며

재미와 영화적 깊이를 더하는 한

편, 우리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풍

자도 놓치지 않았다.

해외 주요 매체도 '어쩔수가없

다'의 풍자적인 면모에 주목했다.

스크린 데일리는 "심리적 긴장

감과 폭소를 자아내는 장면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며 "실업자

의 절망과 자본주의 사회의 불필

요한 잔혹함에 대한 날카로운 통

찰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인디와이어는 "박찬욱 감독의

탁월하고 잔혹하고 쓸쓸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자본주의 풍자극"이

라고 했다.

◇ 박찬욱 특유 미장센 여전…"

정확하고자 철저하면 우아해져"

박 감독 특유의 견고하고도 빈

틈없는 미장센은 이번 영화에서

도 빛을 발했다.

가을 산, 만수 집 등의 공간에서

는 특유의 색채감이 돋보였고, 오

버랩(한 장면에 다른 장면이 겹치

게 하는 기법)이나 교차편집도 중

요하게 활용하며 인물의 심리를

부각했다.

조용필 '고추 잠자리' 등 1980년

대 가요부터 클래식 음악까지 다

채로운 음악도 극의 정서를 강화

했다. 런던 컨템퍼러리 오케스트

라와 협업해 녹음을 진행하는 등

음악에도 공을 들였다.

이처럼 촬영, 편집, 사운드 등 거

의 모든 요소를 세심하게 연출하

며 영화의 완성도를 한 차원 끌어

올렸다.

해외 매체 버라이어티는 "'어쩔

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현존

하는 가장 품위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고 극찬했다.

박 감독은 아름다운 화면에 관

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화면에 집

착하지 않는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며 "정확하기 위

해 철저하게 노력한다면, 결과적

으로는 아름답고 우아해진다고

믿는다"고 연출론을 밝혔다.

미국의 영화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 따르면 7일 현재 '어쩔수

가없다'는 23개 리뷰가 올라온 가

운데 평점 10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 평점 사이트인 메타

크리틱에서도 11개 리뷰를 바탕으

로 산정한 결과 88점의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베네치아 호평 박찬욱표 블랙코미디…'무관' 딛고 아카데미 도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

자 = 걸그룹 에스파가 여섯

번째 미니앨범 '리치 맨'(Rich

Man)으로 전 세계 14개국 아

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SM엔터테

인먼트가 6일 밝혔다.

전날 발매된 '리치 맨'은 태

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홍

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러

시아 등 14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프랑스, 호주

,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29

개국에서는 '톱 10'에 진입했

다.

'리치 맨'은 또한 중국 QQ

뮤직 전체 및 EP(미니앨범)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플래티넘'(판매액

100만위안·약 2억원) 인증을

받았다. 중국 쿠거우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와 텐

센트뮤직의 K팝 차트에서도

정상을 밟았다. 일본 음악 플

랫폼 아와의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도 기록했다.

동명 타이틀곡 '리치 맨'은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이날 오전 10시

현재 10위를 기록하는 등 흥

행에 시동을 걸었다.

에스파는 영국 음악 전문지

NME와 인터뷰에서 "이 노래

가 특별한 것은 물질적 부가

아닌, 자기애와 자신감에 관

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라며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

면 내가 바로 부자라는 뜻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tsl@yna.co.kr

에스파 신보 '리치 맨', 14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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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다. 투자자뿐 아니라 언론, 경제 전문

가, 금융기관 모두가 해마다 주식시장의 향

방을 예측한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실제로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예측에 의존하다 보면 투자 결정을

그르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불리는 데

방해가 된다.

2024년 새해에 주식전략가(Stock Strate-

gists)는 주식시장(S&P 500)이 7.4% 상승 그

리고 시장전략가(Market Strategists)는

1.3% 상승으로 예측했다. 결과는 25.02%로

상승했다. 주식전략가라는 소위 전문가도

대부분이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며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뜻

이다.

2023 년도 이와 비슷하다. 주식전략가는

17.5% 상승을 그리고 시장전략가는 6.2%로

각각 예측했지만, 연말에 주식시장은 26.3%

로 상승했다. 한 연구소(How you can see

through wall street’s ritual of wrong, Jason

Zweig, WSJ, January 10, 2025)의 결과에 의

하면 지난 20년간 주식시장 예측과 실제 수

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의 예측은

거의 맞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형 금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다. 예컨

대 2025년 초,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6,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몇 달 만

에 5,900으로 낮췄다가 다시 6,100으로 수정

했다. 시티, 바클레이, JP모건 등 다른 금융

사들도 시장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예측

을 바꾼다. 전문가조차 미래를 제대로 내다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맞지 않

는 예측에 여전히 귀 기울일까? 가장 큰 이

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오

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급락할 때면 투자

자는 공포를 느끼고, 급등할 때는 ‘지금 들

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라는

두려움, 이른바 FOMO(Fear of Missing

Out)에 사로잡힌다. 이런 심리적 불안 때문

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예측에 기대어 안심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누구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는 없다. 미국에서 화폐 통화와 이자율 등을

직접 조절하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

던  연 준  버 냉 키 (Fed chairman Ben

Bernanke)는 고별사에서 ‘과거로부터 배

운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인 것은 미래를 예

측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If the experi-

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

thing, it is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고의 경

제학자조차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음을 인정

한 것이다.

예측을 좇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

준히 투자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역사

적 데이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주식시장 수

익률(S&P 500)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난 5

년 연평균 15.37%, 10년은 13.3%, 20년은

10.47%, 그리고 30년은 10.98%,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2.39%를 기록했

다. 

즉,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맞추려고 애쓰

기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연평균 10% 이

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연평균 10%

수익률은 복리 효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약 7.2년 뒤에는 20만

달러, 14.4년 뒤에는 40만 달러, 23년 뒤에는

80만 달러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단기 시

장 예측은 투자자에게 독이 된다. 시장에서

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들은 안전하게 격리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기 예측에

의존해 불안과 탐욕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

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은퇴 준비와 노후 자금 마련은 몇 년 단위

가 아닌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한

다. 시장 예측에 기대다가는 투자 손실을 피

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의 역사가 말해주듯,

꾸준하고 장기적인 투자야말로 자산을 지키

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6)

독이 되는 주식시장 예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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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9월 14일 - 9월 20일 

● 운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겠

습니다.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도 받습니다. ● 금전: 기

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

도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터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

니다. 행운이 따라주고 좋은 시간을 선물해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20일 길일. 18, 19일 주의.

쥐띠 | 좋은 시간을 선물 

● 운수: 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금

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 애정: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

요. 융통성 있게 상대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5, 16일 길일. 14, 20일 주의.

소띠 | 참고 지나가는 것이 

● 운수: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

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애정: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

다. 따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5, 19일 길일. 16, 18일 주의.

토끼띠 |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고

● 운수: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

나 한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도

록 하세요. ● 금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

을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

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4, 19일 길일. 15, 18일 주의.

범띠 | 한숨 돌리게 

● 운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나더라

도 현재 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

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애정: 지나치게 자신의 주

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6, 20일 길일. 14, 17일 주의.

용띠 | 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 운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

요. ● 금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는 붙잡고

있지 마세요. ● 애정: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뱀띠 |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 운수: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

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서도 희소식을 기대

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

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말띠 |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 운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을 기억하

세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같이 있으면서도 거리

감이 느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양띠 | 누울 자리를 보고

● 운수: 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

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수입이 나아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하고 싶

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애정: 가까운 곳이라도 바깥 기운을 느껴

보세요. 자연의 내음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닭띠 | 이미지 변신에 

● 운수: 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

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투자에 있

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

중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깁니다.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원숭이띠 | 타이밍이 아주 중요

● 운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어온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보상

이 주어질 것입니다. ● 금전: 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

휘합니다.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주변 사람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

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개띠 |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 운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자식이 하

는 잘못은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 가야 할 몫이 됩니다. ●금전: 자

신이 지금 힘들 게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 금방 무너질 모래성은 아닌지 깊이 생각

해 보세요. ● 애정: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하지 말라 하니 어느 장

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0일 주의.

돼지띠 |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오늘은 주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고 한다.

중계인으로 일하다 보면 주택보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융자를 얻어서 사시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산다. 융자를 얻어서 살

경우에 이 집은 본인의 집이기 보다는 은행 소

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택 보험(Home Insurance)이

없으면 융자를 얻을 수 없다. 은행도 본인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살 경우에는 집보험을 들지 않아도

클로징 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집보험이 있다고 하면 뭐든

지 집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

다.

집보험에 따라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말이 잘 통하는 보험

에이전트(Insurance agent)를 만나 상담을 받

는 게 중요하다.

하나 꼭 알아야 하는 건 대부분이 큰 사고

가 아닌 이상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보험이 적용되는 것

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Coverage A:  Dwelling: 집을 짓기 위해 가

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집에 structure 지붕과

벽을 이야기한다.

Coverage B: Other Structures: Structure

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말한다.  담장

(Fence), 셰드(창고, Shed) 나 detached 되어

있는 차고 등을 이야기한다.

Coverage C: Personal Property: 말 그대

로 personal property 다.  가구, 옷, 전자제품

등 도둑맞을 수 있는 item들을 말한다.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s

(ALE): 호텔비나 집을 얻어 나가야 할 때에

비용이다.  그 밖에도 식사비용이나 집을 고치

는 동안 나가서 살아야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말한다.

Coverage E: Personal Liability: 본인 집

에서 누가 다쳤을 때 법적인 비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건 꼭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에 항목은 기본적인 항목들이다.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홍수(Flooding), 지진(Earthquakes), 각종 쥐

등 방제(Pest Infestations), 정상적 마모

(Wear and tear), 수도 및 하수도 등(Sewer

or drain backups) 등이 있다.

집의 위치에 따라 상습적인 침수지역 또는

지진 위험 지역의 경우 은행에서 홍수 보험

(Flood insurance) 나 지진보험(Earthquakes

insurance)을 들라고 할 수도 있다.

집을 살 때 이부분을 본인 부동산 에이전트

에게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집보험은 많은 분들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일이니 기본적인 보

험은 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주택보험 Home Insurance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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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한 두 친구.

그저 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서로를 좋

아하면서도 미워하고, 동경하면서도 질투

하는 복잡한 관계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은중과 상연'

은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복잡미묘한 두

여자의 사이를 차분한 시선으로 그렸다.

극 중 은중 역할을 맡은 김고은은 5일 서

울 중구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

회에서 "처음에는 '너무 잔잔한가?' 생각하

기도 했지만, 그 깊이와 서사가 쌓이는 과정

이 마음을 참 많이 움직였다"고 출연을 결심

한 배경을 밝혔다.

은중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여자아이다.

김고은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만, 동시

에 '난 가난해서 창피했어'라고 솔직히 말할

줄도 아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반면 은중의 친구 상연(박지현 분)은 유

복한 집에서 자라났지만, 내면에 상처가 많

은 아이로 그려진다.

박지현은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솔직

하지 못한 친구"라며 "말수도 적고 차가워

오해도 많이 사는 친구지만, 저는 상연이 입

장에서 연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둘은 초등학교에서 만나 40대가 될 때까

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한다.

아역이 연기한 10대를 제외하고 여러 나

이대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두 배우 모두

노력했다고 했다.

김고은은 "제가 어릴 때 어땠나 생각해보

니 볼살이 좀 통통했더라"며 "20대의 느낌을

내기 위해 살을 좀 찌웠다"고 귀띔했다.

또 "40대 초반을 너무 표현하려고 하지 않

았다"며 "외적인 변화보다는 나이가 들어가

면서 기운이 변한다고 보고 연기했다"고 덧

붙였다.

박지현은 "중학생 장면도 제가 연기하는

줄 알고 대본 리딩 때 중학생 상연의 대사를

제가 읽었다"며 "저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 웃었다.

두 친구는 점점 오해가 쌓이면서 멀어진

다. 하지만 상연은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조

력 사망을 결정하고, 그 마지막 동행으로 은

중을 찾는다.

이 대목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김고은은

눈물을 흘리느라 한동안 답을 하지 못하기

도 했다. 그는 "이 부분이 제 '눈물 버튼'(매

번 울게 만드는 대목) 같다"며 "가장 소중하

다고 생각한 사람을 보내줘야 할 때 '나는 어

떻게 해야 할까'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제목과 두 여자의 일생에 걸친 우정이라

는 소재 때문에 중국 소설 원작 드라마 '칠

월과 안생'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출을 맡은 조영민 PD가 직접 다른 이야

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PD는 "복수라는 주제로도 다양한 영

화나 드라마가 있듯이 우정에도 다양한 색

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런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해서 많

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인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서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다고 생

각했다"고 말했다.

'은중과 상연'은 총 15부작으로, 12일 공개

된다.

heeva@yna.co.kr

'은중과 상연' 김고은 "잔잔하지만 마음 움직이는 이야기"

25

로제 MTV VMA 2관왕…"꿈을 좇았던 16살의 저에게 바친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그

룹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VMA'에서 2관왕에

올랐다.

로제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팝스타 브

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

'(APT.)로 주요상인 '송 오브 더 이

어'(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를 받았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가 '베스트 그

룹'(Best Group)을 받으면서 로제는

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팝 가수가 '송 오브 더 이어'를 포

함한 VMA 주요 부문에서 상을 받

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스트 그

룹'의 경우 블랙핑크는 이번이 2023

년에 이어 2번째 수상이다.

이날 금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로제는 "믿을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가장 먼저 저를 믿어주고 도

와준 브루노 (마스)에게 정말 감사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트로피를 꿈을 좇았

던 16살의 저에게 바친다. 그간의 노

력을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기쁘게

이 상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로제는 소감을 말하던 중 프로듀

서 테디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한국

어로 언급하기도 했다.

로제는 "테디 오빠, 저 상 탔어요.

블랙핑크 멤버들, 저 상 탔어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웃으며 말

했다.

여기에 '베스트 K팝' 부문을 블랙

핑크 동료인 리사가 받으면서 블랙

핑크 멤버들은 이날 총 3개의 트로피

를 수확했다.

리사는 팝스타 도자 캣, 레이와 함

께 부른 '본 어게인'(Born Again)으

로 '베스트 K팝'을 수상했다. 리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통산 3

번째로 '베스트 K팝' 트로피를 차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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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잡아라. 한국군대 용어로만 알고 있

었다. 오래되어 기억에도 가물거린다. 관물

대와 군복 다리미질도 더불어 떠올랐다. 

요즈음 이 말이 빈번히 사용되는 모양이

다. 유튜브에서 봤다. 점잖은 시사 영상에

서도 튀어나왔던 거다. 뜻을 찾아 봤다. 규

칙적이며,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 간다는 의

미라 했다.

나태주 시인이다. 살아가는 모습이다. 평

범한 일상인데, 규칙적이다.

 

해가 떴구나 출근해야지

해가 지는구나 어, 퇴근해야지

집에 돌아와 티브이 보다가

졸립구나 그래 자야지

이렇게 살아도 우리네 하루하루는

거룩하고도 아름답고 가득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나태주, 삶 중에서)

손흥민.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이다. 그가

미국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의 인기는

담박에 하늘을 찌를듯 높아진 모양이다. 팀

의 성적에 크게 기여 하는 건 물론이다.  또

한 그의 상품적 가치는 성적과 아울러 상당

하다 했다. 유니폼 판매량은 이미 정점을 찍

었고, 티켓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다

.

손흥민선수는 삼십대 초반이다. 그 나이

라면 축구선수로는 은퇴가 멀지 않았을 게

다. 그의 엘에이 이적移籍은 나이에 따른 프

로생활의 정리를 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러나 그는 여전히 운동장에선 훨훨 나른다.

각잡고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고 관

리한 덕일 거라 믿는다. 

미국에서 프로축구는 2류였다. 선수들과

팀들은 미식풋볼이나 야구와 농구에 한참

밀리던 거다. 관중 동원수야 오죽하랴. 그

런데, 손흥민선수의 등장으로 축구리그의

붐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미국축구 관계자

들 입이 크게 벌어졌을 게다. 

관중이 있어야 프로스포츠는 붐이 인다.

관중없는 스포츠의 융성은 기대할 수없는

거다. 곧 미국에서도 프로축구의 붐이 훨훨

불타 오를거라 믿는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고참의 반열에 올라

섰다. 이미 각을 잡고 있을 터. 그러나 각진

삶을 더욱 날서게 하시라. 지금은 또다른 새

로운 시작 일테니 말이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18)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3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한담객설閑談客說: 

각角잡고 살다 

길을 걷다 산책길에 나무들을 만나면 어

찌 그리도 모양새나 색깔 나무껍질의 무늬

마저도 제각각인지 모를 일이다. 멀리서 보

면 모두가 '나무 색깔'이라고 여겨지지만, 가

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모양이나 무늬가 참

으로 신기하다. 어느 나무들은 울퉁불퉁 잘

려져 나간 모양처럼 고목도 아닌 것이 고목

인 모양으로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나무들

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훅 뚫리는 느낌이 들게

도 한다. 모두 남의 눈치가 아닌 각자의 생김

새와 방법대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가 싶

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

선을 다하며 제 색깔과 모양과 무늬와 목소

리를 내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그 소리를 제

대로 내지 못할 때 마음의 병도 되고 몸의 병

도 되는 것이리라. 그것 또한 자신의 몫인 것

이다. 곁에서 제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요

한 것은 남을 챙기는 일보다 우선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잘 보살피며 사는 일이 상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일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고 얘기한들 얼

마나 자식에게 마음이 전달될까 말이다.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이 아프다고 안쓰러

운 마음이야 있지만, 당자자의 그 아픔을 서

로가 어찌 알겠는가 말이다. 아픈 사람의 서

러움만 더욱 커진다. 몇 년 전 늦가을 새벽 골

프를 즐기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던지 다리

가 아파 1년을 고생한 때가 있었다. 그 아픔

은 남편이나 자식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

다. 괜스레 짜증만 나고 속만 상하고 서운하

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나의 인식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선 나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기로 말이다.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어

른들이 쉬이 '아이고, 죽겠다!'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을까. 건성건

성 듣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

니 내 몸 내가 잘 챙겨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

각을 한다. 누군들 아프고 싶어서 아플까. 내

색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앓는 소리를

참아보려다가도 할 수 없이 새어 나오는 신

음을 어찌하란 말인가. 누군들 젊은 시절이

없었을까. 그 펄펄하고 건강했던 시절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늙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 어찌 그 마음을 알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한

테도 적당하게 하자. 그 무엇일지라도 오버

하지 말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

력만큼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형제.자매

도 그렇지만 친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형

편에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돕게 되지

만, 정도를 넘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로 흐르

기 쉽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잘하다가 적당

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친구는 서운함에 새

로운 아픔의 골이 생기는 것이다. 관계란 이

렇듯 참으로 어려운 숙제임이 틀림없다. 다

만, 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과 행동으로 최

선을 다했으며 족한 것이다.

자식한테도 너무 바라지 않는 마음이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아이들이

자라 각자 제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살기에

여유로운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여느

부모들처럼 나 역시도 세 아이를 위해 극성

도 떨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열정

적으로 썼던 그 시간과 돈을 그 아이들이 알

기나 할까. 다들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지금

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그 최

선의 마음으로 족하면 그만일 일이다. 그 이

야기를 지금 세 아이한테 들려준들 무슨 의

미가 있겠으며 또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부부도 서로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은

각자가 자기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나이

들면서 서로의 건강으로 심려를 끼치는 것

보다 미리 건강을 잘 보살펴서 삶을 잘 관리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

다. 작든 크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은

내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서로 적당한 운

동도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즐

길 수 있으면 최고일 것이다. 삶에서 서로에

게 기쁨과 행복만이 될 수는 없지만, 건강으

로 가족에게 버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일상

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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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을철 불청객, 알레

르기성 결막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

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공기 중 떠

다니는 꽃가루,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이

눈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이 가렵고 충혈되며

, 눈곱이 끼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흐르는 증상

을 보인다. 특히, 손으로 자주 눈을 비비게 되면

2차 감염의 위험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증상 관리와 조기 대

응이 핵심

실제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유발 물질은 매

우 다양하고, 개인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회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접

근은 원인 규명보다는 증상 완화와 재발 방지

에 중점을 둔 관리이다. 

특히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계절이 바뀔 때마

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화되

기 쉬운 질환이다. 증상이 시작될 때 가능한 빠

르게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하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고 회복기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

법이다. 

생활 속 주의사항과 치료 방향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고 증상을 줄이

기 위해, 외출 후 손 씻기, 렌즈 착용 최소화, 눈

화장 자제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가 치료나 방치

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계획을 세우

는 것이다.

치료에 있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필요시 스

테로이드 성분의 점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무분별한 자가 사용은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 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증상이나 눈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약

물의 종류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의 진료를 통한 눈 관리 습관

눈은 외부 자극에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알레르기 자극은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 각막 손상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2차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단순한 불편함이라

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

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환절기 알레르기성 결막염,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진료받아 건강한 가을을 맞이해보자.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환절기에 급증하

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

크 강남스마일안과 염 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법은?” 및 그 밖의 휴
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
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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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매년 챙겨 먹던 구충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매년 봄·가을마

다 구충제를 챙겨 먹었는데, 미국에서도 먹

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듣

는 질문입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도, 구

충제만큼은 습관처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미국에서의 구충제 복용에 대

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지

않을까?

미국 질병관리청(CDC)과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생충 감염 자체가 드물고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있을 때 진

단 후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증상도 없는데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건

효과도, 필요성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온 사람은 예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구충제를 무조건 복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회충이나

간흡충 감염이 흔했지만,

2000년대 이후 위생 환경과 공공보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감염률이 급감했습

니다.

최근 건강보험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간

흡충·요충 등의 감염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드문 질환이

되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왔으니 일단 먹자”는 방

식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엔 예방적으로 먹는 게 좋

을까요?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복용으로

예방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골 지역에 살면서 위생 환경이 열

악했던 경험이 있다면

해외 체류 중 깨끗하지 않은 물이나 음식

을 먹은 적이 있다면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유 모를 호산구 증

가(eosinophilia)가 발견되었다면

면역 억제 치료(스테로이드 등)를 곧 시

작할 계획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잠재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한 번쯤은 약을 복용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할까요?

알벤다졸(albendazole) 600mg 경구 1회

복용

→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 대부분의

장내 기생충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버멕틴(ivermectin) 200㎍/kg 경구 1회

복용

→ Strongyloides stercoralis (사상충) 예

방에 사용. 면역 억제 치료 전 고려합니다.

※ 단, 감염 위험 노출이 없다면 매년 반

복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회를 자주 먹었던 분은?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민물 생선회(예: 메기, 붕어, 뱀장어 등

)”를 냉동 또는 익히지 않고 먹은 경험이

있다면

간흡충, 폐흡충, 광절열두조충 등에 감염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

니다.

특히 냉동 없이 바로 회로 먹은 경우라면

1회 예방 복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내 기생충과 달리 간흡충류

는 증상이 없더라도 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바다 생선(광어, 참치, 연어 등)은 아니

사키스(Anisakis) 위험이 있지만,

이 경우는 현재의 구충제(알벤다졸)로는

예방 불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대부분은 복용하

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1회 예방 복용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위생적인 환경 노출

민물회 섭취 경험

호산구 증가

면역억제 치료 계획

정확한 판단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

는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단순히

은행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여러 지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뉴스에는 물가, 소비자 신뢰지수,

제조업 지표 등 다양한 요소가 금리에 영향

을 줍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은 특히 고

용관련 뉴스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며 금리를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

다.

고용지표 → 장기국채수익률 → 모기지

금리라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고용지표가 강하면 소비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 국채 수익률 상승 → 모

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고

용지표가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로 → 국채

수익률 하락 → 모기지 금리 하락이 나타납

니다.

1. 고용 악화 —노동시장 둔화의 신호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약한

결과를 보여주며,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

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투자자

들에게 금리 하락 가능성을 예고하며, 모기

지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금리 하락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

리 동반 하락

고용 둔화 소식 이후 10년 만기 미국 국

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모기지 금리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30년 고정 모기지 평

균 금리는 최근 6% 초반대까지 떨어졌습

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구입(purchase)과 재

융자(refinance) 모두에서 일부 고객들이

5% 후반대 수준의 이자율이 가능했습니다

. 얼마전 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

입니다.

3. 재융자 시점 — 최근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타이밍

이자율이 낮아지는 현 시점은, 과거 2년

내에 집을 구입한 분들에게 재융자를 고려

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6프

로중후반, 7%대 금리로 대출을 시작한 경

우, 5% 후반6% 초반으로 갈아타면 월 납입

액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최근 재융자 신청 비중은 전체 모기지 신

청의 약 절반 가까이로 급증하며,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론

최근 고용지표 둔화는 시장에 직접적이

고 즉각적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

니다. 이번 주처럼 5% 후반대까지 금리가

열린상황은, 구입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에

게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은 기회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내 주택을 구입했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재융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최적

시점입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 금리를 확인하고, 월 납

입액 절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재융자를 고려한다면 경쟁성 있

는 마이크 리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보스톤

코리아 광고 및 컬럼을 보고 문의를 한 경

우 lender fee를 크레딧($1,500가량)을 드

리겠습니다.

고용 둔화가 가져온 기회, 지금이 재융자 적기일 수 있습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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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융자 시 월 납입액 절감 예시 (30년 고정 모기지 기준. *계산 기준: 원리금 상환(P&I) 포함, 세금·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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